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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의 중대재해(사망사고) STOP, 
4월 산재예방강조기간 운영

 - 고용노동부 울산지청, 모든 사업장 불시 점검·감독 추진 -

□ 고용노동부 울산지청(김홍섭 지청장)은 사업장의 중대재해(사망사고)

예방을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울산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『산업

재해예방 강조기간』을 운영한다.

○ 울산지역은 금년 1/4분기에 벌써 사망재해가 7건이나 발생하였

는데,

-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,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

대부분이다.

- 특히, 중대재해 7건 중 5건이 3월에 집중되었으므로 4월부터

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.

○ 울산고용노동지청은『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』운영을 통하여 지도·

감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체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

대형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사법적 조치를 집중할

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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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9.까지는 지역·업종별 릴레이 간담회, 사업장의 자율점검 기간

으로 운영하여 산재예방의 경각심을 제고하고,

- 4. 30.까지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

하여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·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

예정이다.

□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“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

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사법조치를 강구할 것이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
“산업재해는 순간의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 뿐만 아니라 가족,

지역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번 강조기간

운영과 더불어 산재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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